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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전 이야기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함께 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실천해 왔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지역 

내에 이미 존재하는 강점을 바탕으로 일하며, 재난을 

당한 이들을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킵니다. 

구호위원회의 이러한 사역은 8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재난 지역 내에 거주하는 훈련 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고, 현지 상인들로부터 비상용품과 

음식을 구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내 기존 

협력사들을 통해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의 필요사항들이 뉴스 보도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재건을 위해 지속해서 투자하면서 

독창적인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난 복구는 개인과 지역 

사회 모두에게 긴 과정입니다. 구호위원회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기반시설(infrastructure) 문제, 기후 변화, 및 

환경 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수는 적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호위원회의 직원들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이들은 재난 대응과 복구에 특화된 전문가들입니다. 

드려진 헌금은 또한 긴급 대응 담당자, 건설 자원봉사자, 

그리고 사례 관리자의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들은 재난 피해자들을 돕고, 전기톱 

작업자 팀 및 석고보드 벽면 설치 팀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전 세계의 연합감리교회들의 헌금 

덕분에, 구호위원회는 일상적인 운영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재난이 발생하는 즉시 풍성한 

은혜와 전문적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호위원회는 푸에르토리코나 바하마를 강타한 

허리케인이든지, 필리핀에 발생한 지진이든지, 

캘리포니아의 산불, 혹은 짐바브웨의 사이클론 피해를 

돕는 것은 물론, 우리를 대신하여 깨끗한 물이 없는 

지역들과 전쟁이나 기근으로 방치된 이들과 함께 일하고 

가장 연약한 이들과 함께 걷습니다. 구호위원회에 보내는 

여러분의 후원은 풍성한 은혜의 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3-4에서 다른 이들의 필요에 

응답함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요 9:4a). 

하나님께서는 구호위원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확장하는 

위대한 일을 계속하길 원하십니다. 이 일에 넓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연합감리교회의 자원봉사선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나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경험한 
것을 간증하도록 하십시오. 간증하는 이들이 구호위원회가 어떻게 그들의 사역을 도왔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이 재난을 당했을 때 구호위원회가 대응했던 적이 있다면, 그러한 경험을 
반드시 강조해 주십시오. 본 헌금 전 이야기는 독립적 이야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함께 제공된 구호위원회 
주일 설교 및 예배 자료, “풍성한 은혜”와 연결되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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